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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s Korea enters a super-aged society,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that influence older adults’ acceptance of smart clothing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tudy integrates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Senior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Functional Attitude Theory to investigate these mechanisms. An onlin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older adults (N = 241, aged 60+), exposing participants to smart-clothing advertisements delivered by either a younger or older recommende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perceived enjoyment and perceived usefulness were the primary determinants of usage intention. In contrast, perceived ease of learning and use did not directly affect intention but influenced it indirectly through enjoyment and usefulness. Moderated moderation analyses further demonstrated that the recommender’s age and participants’ psychological influence jointly shaped their cognitive evaluation of the technology. Specifically, participants with high psychological influence perceived greater usefulness when the product was introduced by a younger recommender, whereas participants with low psychological influence responded more favorably to an older recommend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ven for function-oriented smart clothing, emotiona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fit are critical determinants of technology acceptance.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motionally adaptive product design and tailored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align recommender characteristics with users’ psychological profiles to promote smart-clothing adoption among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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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와 독거 노인의 증가는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자율적 건강 관리 수단으로 웨어러블 기기가 주목받고 있다(Kekade et al., 2018; Kwon & Kim, 2018). 예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실시간 건강 데이터 모니터링은 건강 위험의 조기 감지와 일상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Wang et al., 2017). 이 중에서도 스마트 의류는 센서를 의복에 통합하여 심박수, 체온, 호흡 등의 생체 정보를 정밀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고령층에게 친숙하고 심리적 부담이 적은 착용 방식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웨어러블 기술로 평가된다(Zhu, 2020).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수용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낮은 디지털 친숙도, 기술 불안, 자기 효능감 부족 등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Duque et al., 2019; Tsai et al., 2020). 하지만, 고령 소비자는 기술이 자신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유용하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을 추천할 때, 보다 쉽게 기술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Hoque & Sorwar, 2017; Peek et al., 2014). 기술 추천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고령자가 느끼는 심리적 저항을 완화하고 기술의 가치를 정서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Knijnenburg et al., 2012; Shavitt & Nelson, 2002). 최근 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 지원자를 선발하여 고령층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술 수용 촉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e.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2).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의류가 기술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수용률이 낮은 현상의 원인을 고령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과 기술 수용의 맥락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스마트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고령자의 정서적·인지적 요인을 반영한 고령자 맞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과 고령자 기술수용모델(senior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TAM)을 기반으로 스마트 의류 수용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기능적 태도 이론(functional attitude theory: FAT)을 바탕으로 추천자의 연령대와 고령자의 긍정적 심리 특성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탐구할 것이다. 나아가 추천자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이러한 심리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스마트 의류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고 웨어러블 기술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도출
      
        1. 스마트 의류와 고령자 수용
        스마트 의류는 웨어러블 기술이 의복에 통합된 형태로, 심박수, 체온, 움직임 등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 기반의 제품이다(Kekade et al., 2018; Kwon & Kim, 2018). 이러한 제품은 기존의 단순한 착용형 디바이스를 넘어, 사용자의 상태와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건강 관리, 피트니스, 안전,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Mercer et al., 2016). 특히 고령 소비자를 위한 스마트 의류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생리적 측면에서는, 심박수, 체온, 호흡, 움직임 등의 생체 정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만성 질환(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다(Baig et al., 2017). 또한 낙상 감지, 걸음 분석, GPS 추적 기능은 고령자의 신체 안전 확보와 응급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보호자나 의료진과의 연결성을 높인다(Kwon & Kim, 2018). 정서적 측면에서도 스마트 의류는 스트레스, 불안, 심리적 긴장 상태를 생체 신호로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원격 소통 기능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Tsai et al., 2020). 이는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감 및 자율성 유지를 돕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 보조 기능으로는 약물 복용 알림, 수면 모니터링, 손떨림 완화 기술 등이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성과 기능적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Han, 2019; Lv et al., 2021). 결과적으로 스마트 의류는 단순한 기술 제품을 넘어, 고령자의 건강 유지, 안전 확보, 정서적 안정, 생활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로서, 고령 소비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의류는 기술적 효용성 뿐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경험적, 심리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수용 구조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 복잡성, 낮은 친숙도, 사용 불안감 등은 수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Han, 2019; McCann, 2013), 스마트 의류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수용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과 지각된 즐거움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용자의 기술 수용 태도와 행동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한다(Davis, 1989). TAM은 다양한 정보기술 수용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지각된 유용성이 기술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Venkatesh & Davis, 2000). 이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은 단순한 도구적 효용 뿐 아니라 사용 경험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동기와 정서적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을 추가 구성요소로 도입하였다(Moon & Kim, 2001).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가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기술 사용에 대한 태도와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동기로 작용한다(Bruner & Kumar, 2005).

        스마트 의류는 신체에 밀착되어 착용되며,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웨어러블 기술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효율성 뿐 아니라 착용감, 심리적 편안함, 사용 과정에서의 즐거움이 수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hae et al., 2009; Tsai et al., 2020). 특히 고령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불안과 부담을 느끼기 쉬우므로, 기술 사용이 낯설고 힘든 경험이 아니라 유쾌하고 안정적인 경험으로 지각될 때 수용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령자의 스마트 의류 수용에서 지각된 즐거움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 사용 중 느끼는 즐거움은 단순히 감정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도구로 평가하도록 이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즐거움은 기술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만족감을 높이고,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다시 기술의 유용성 평가로 이어진다(Bruner & Kumar, 2005; Han, 2019). 즉, 사용자가 스마트 의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심리적 편안함을 경험할수록, 이를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의 유익한 도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TAM에 따르면 지각된 즐거움은 내재적 동기로서 기술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게임, 모바일 서비스, 웨어러블 기술 등 경험 중심 기술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Bruner & Kumar, 2005; Moon & Kim, 2001). 고령자의 경우 기술 사용이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될수록 정서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기술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여 실제 사용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Chae et al., 2009). 스마트 의류가 단지 건강 관리 도구가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의 일부가 될 때, 고령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H2: 지각된 즐거움은 스마트 의류 사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TAM과 그 확장 모형은 다양한 정보기술 및 웨어러블 기술 수용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 의도를 설명하는 가장 일관된 선행 요인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Chuah et al., 2016; Davis, 1989; Lunney et al., 2016; Venkatesh & Davis, 2000). 고령자 역시 건강, 안전, 편리성 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익성을 높게 평가할 때 기술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웨어러블 및 헬스케어 기술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Chuah et al., 2016; Lunney et al., 2016). 스마트 의류가 건강 상태 모니터링, 낙상 예방, 자립성 유지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식될수록 고령자의 사용 의도는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 의류 사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고령자 기술수용모델(STAM)과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
        TAM은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모형으로, 인지 기능 저하, 기술 불안, 학습 부담 등 고령자의 특수한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Lee & Coughlin, 2015; Morris & Venkatesh, 2000). 이에 Renaud and Van Biljon(2008)은 고령자의 기술 수용 맥락을 반영한 고령자 기술수용모델(senior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TAM)을 제안하였다. STAM은 TAM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의 수용 과정을 객관화(objectification)–통합(incorporation)–수용 또는 거부(acceptance or rejection)의 단계로 확장하고, 초기 단계에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perceived ease of learning and use),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심리적 장벽 등의 역할을 강조한다(Renaud & Van Biljon, 2008). 특히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은 고령자가 기술을 얼마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학습 부담이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다.

        고령자는 복잡한 절차나 기억해야 할 단계가 많을수록 기술 사용을 어렵고 부담스럽게 인식하며, 이는 기술에 대한 불안과 회피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Mitzner et al., 2010; Peek et al., 2014). 반대로 학습 및 사용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라고 느낄 때, 인지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사용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은 정서적 반응인 즐거움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사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정보기술 사용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Moon & Kim, 2001; Tsai et al., 2020).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사용자는 해당 기술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익한 도구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Davis, 1989). 학습 부담이 높은 기술은 실제 기능과 무관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상을 주어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학습이 용이한 기술은 기대 성과와 효율성을 높여 유용성 평가를 강화한다(Venkatesh & Davis, 2000). 고령자의 경우 학습과 사용 과정에서의 부담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지속 사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술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H5: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M과 STAM 모두에서 사용 용이성 관련 구성요인은 기술 사용에 대한 태도 및 행동 의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된다(Davis, 1989; Renaud & Van Biljon, 2008). 기술을 어렵게 인식할 경우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증폭되어 사용 의도가 낮아지는 반면, 기술이 쉽고 학습 가능하다고 인식될수록 접근성과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여 자발적 사용이 촉진된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기술을 스스로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e & Coughlin, 2015; Morris & Venkatesh, 2000).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H6: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은 스마트 의류 사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 연구모형은 ETAM과 STAM에 기반하여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PELU)–지각된 즐거움(PE)–지각된 유용성(PU)–사용 의도(IU) 간 관계를 설정하며, 이후 절에서 고령자의 심리적 요인과 추천자 특성을 추가 조절 요인으로 확장한다.

      

      
        4. 기능적 태도이론(FAT)과 추천자의 영향
        기능적 태도 이론(functional attitude theory, FAT)은 개인이 특정 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유를 그 태도가 수행하는 심리적 기능에 둠으로써, 단순한 정보 반응을 넘어 태도의 동기적 기반을 설명한다(Katz, 1960). Shavitt and Nelson(2002)은 태도의 기능을 도구적(utilitarian), 사회적 조정(social-adjustive), 가치표현(value-expressive), 자기방어(ego-defensive)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개인이 태도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반영하며, 신뢰, 자기 효능감, 불안 수준, 정서적 안정감 등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스마트 의류 수용 과정에서 도구적 기능은 건강 모니터링, 안전 강화, 병원 방문 감소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이 제공될 때 강화되며(Mahmood & Lee, 2020), 사회적 조정 기능은 가족이나 또래의 권유를 통해 기술 사용이 사회적 기대나 소속감과 연결된다고 인식될 때 활성화된다(Peek et al., 2014; Wu & Lim, 2024). 가치표현 기능은 자율성, 독립성,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중시하는 고령 소비자가 스마트 의류를 자신의 삶의 철학과 부합하는 도구로 받아들일 때 발현되며(Han, 2019), 자기방어 기능은 기술 실패 경험,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해 자아를 방어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Morris & Venkatesh, 2000).

        따라서 스마트 의류 수용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는 이러한 태도의 기능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동기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방어하는 방식으로 기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즉, 각 기능은 고령자가 기술을 ‘유용하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 ‘나의 가치와 맞는다’, 혹은 ‘위협적이다’라고 평가하는 내면적 판단 기제로 작용한다. 이때 정보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 즉 추천자(recommender)의 특성이다. FAT의 관점에서 추천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수용자의 기능적 동기와 메시지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Shavitt & Nelson, 2002). 고령 소비자가 스마트 의류에 대한 수용 태도를 형성할 때, 추천자의 말투, 전달 방식, 공감 능력, 전달 시점 등은 수용자의 심리적 기능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용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eatherman et al., 2010; Knijnenburg et al., 2012). 

        특히 고령 소비자는 기술적 세부 정보 그 자체보다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추천자의 특성에 따라 신뢰와 안정감 수준이 달라진다(Lee & Coughlin, 2015). 따라서 기술 수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추천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수용자의 심리적 동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령 소비자가 스마트 의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과 추천자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정서적 신뢰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조절의 조절(Moderated Moderation) 효과: 추천자 연령대 × 심리적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AM은 기술 수용 초기 단계인 ‘객관화(objectification)’에서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Renaud & Van Biljon, 2008), 기술 불안, 낮은 자기 효능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신뢰 부족 등 심리적 요인이 고령자의 기술 수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Lee & Coughlin, 2015; Morris & Venkatesh, 2000; Peek et al., 2014; Zhou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은 기술 사용 상황에서 고령자가 경험하는 불안, 자기 효능감, 신뢰, 정서적 안정감 등의 내면적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동일한 기술 환경에서도 수용 반응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사용자 맥락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 Venkatesh & Davis, 2000)과 통합기술수용모델(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2) Model; Venkatesh et al., 2003) 역시 ‘신뢰’, ‘즐거움’, ‘습관’ 등 정서적 요인을 기술 수용의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술과 사용자 간 정서적 연결이 수용 과정에서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성향, 자기 효능감, 감정 상태에 따라 기술 수용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영향보다 더욱 개별적이고 정밀한 사용자 맥락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Peek et al., 2014). 

        한편, 추천자의 연령대는 수용자가 느끼는 동질성, 신뢰성, 전문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Sundar et al., 2016; Werner et al.,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추천자가 수용자와 유사한 연령대이거나 공감 가능한 경험을 공유할 경우, 수용자는 그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고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Lee & Coughlin, 2015; Wu & Lim, 2024). 반면, 젊은 추천자는 기술적 전문성이나 정보 전달력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얻으며, 기능적·실용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다(Herscovici & Manor, 2024). 따라서 추천자의 연령은 단순한 인구통계적 속성이 아니라, 수용자의 심리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신호로서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TAM과 STAM은 기술 수용 요인이 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외부 환경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FAT는 추천자가 수용자의 기능적 동기와 메시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naud & Van Biljon, 2008; Shavitt & Nelson, 2002; Venkatesh & Davis, 2000).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 소비자의 “지각된 즐거움 →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서 추천자의 연령대와 고령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이 조절된 조절(moderated moderation)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한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고령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고, 기술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기술을 배우고 탐색하려는 내적 동기가 강하며, 젊은 추천자가 제공하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효율적인 학습 도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Peek et al., 2014). 젊은 추천자의 기능 중심 설명은 기술의 실용성과 도구적 가치를 부각시켜, 이들이 지각된 유용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데 효과적이다(Shavitt & Nelson, 2002). 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고령 소비자는 기술에 대한 불안과 낮은 자기 효능감으로 인해 기술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에게는 고령 추천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유사성과 공감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심리적 저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Herscovici & Manor, 2024).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고령 소비자에게는 젊은 추천자가 제공하는 설명이 지각된 즐거움을 지각된 유용성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 경험을 활력 있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젊은 추천자의 직관적이고 에너지 있는 설명을 통해 즐거움을 실질적인 가치와 성과 기대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고령 소비자는 즐거운 경험조차 방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고령 추천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은 즐거운 경험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하여 유용성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H7: 추천자의 연령대와 고령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은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요인이 높은 집단에서는 젊은 추천자가, 심리적 요인이 낮은 집단에서는 고령 추천자가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사용자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Davis, 1989).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고령 소비자는 자발적 학습 의지가 높아 젊은 추천자의 빠르고 명확한 설명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경로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Peek et al., 2014). 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고령 소비자는 기술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젊은 추천자의 전문적 용어나 빠른 말투는 오히려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 이때 고령 추천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은 학습과 사용 과정에서 느껴지는 용이함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으로 재구성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지각된 유용성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Morris & Venkatesh, 2000). 이에 기반하여, 다음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H8: 추천자의 연령대와 고령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은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요인이 높은 집단에서는 젊은 추천자가, 심리적 요인이 낮은 집단에서는 고령 추천자가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령자의 스마트 의류 수용 과정에서 인지적·정서적 요인 뿐 아니라 추천자의 연령대와 수용자의 심리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조절의 조절(moderated moderation)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종 연구모델은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소비자 리서치 전문 기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저자들이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2504/003-026). 연구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로 설정하였다. 국제기구(UN, WHO 등)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정의하지만(ESCAP, 199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최근 연구에서는 60세 전후부터 신체·인지 기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만성 질환 및 건강 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연구에서 60세를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Baek et al., 2021; Han et al., 2015; Lee & Coughlin,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도 스마트 의류와 같은 건강·안전 기반 기술 수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였으며, 설문 시작 시 연령 조건을 확인하여 이에 부합하는 응답만을 수집하였다. 

        자극물은 고령 소비자의 생활 맥락에 맞춰 2분 길이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추천자의 연령대(젊은층 vs 고령층)를 음성 톤을 통해 구분하고자 네이버 클로바 더빙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또한 성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추천자의 성별을 일치시켰다. 참여자는 설문 플랫폼의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기능을 통해 젊은 추천자 조건 또는 고령 추천자 조건 중 하나에 자동으로 할당되었다. 동일한 무작위 배정 절차는 사전조사 및 본조사 모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조건별 할당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스마트 의류 자극물은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기반으로 구성하여 연구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령 소비자의 기술적 외형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기능은 내장되어 있으나 외형은 일반 의류와 유사한 제품만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자세 안정성, 보행 안정성을 대표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자극물을 구성하였다. 생체신호 영역에서는 ECG·호흡·심박 측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다수 연구에서 검증된 Hexoskin ProShirt를 채택하였다(Haddad et al., 2020; Jayasekera et al., 2021; Li et al., 2020; Moshawrab et al., 2023; Nawawi et al., 2023; Saygin et al., 2025). 보행·균형 영역에서는 임상 장비와의 타당성이 확인되고 재활 맥락에서 활용 가능성이 입증된 Sensoria Fitness Socks를 활용하였다(Drăgulinescu et al., 2020; Hamm et al., 2016; Montero-Odasso et al., 2022; Yeung et al., 2019). 자세 영역에서는 연구 사용 사례는 제한적이나, 텍스타일 센서 기반 자세 감지 기능을 상용 제품 중 가장 충실히 구현한 Nadi X – Solid Black을 대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Hou et al., 2025). 이와 같이 선정된 세 제품은 고령자 건강 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범주를 각각 대표하며, 스마트 의류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자극물로 판단되었다. 제품 별 사진 및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mart Clothing Products and Key Features Used in the Stimulus Video
          
          

        

        
          
            
              	 
              	Hexoskin ProShirt
              	Nadi X – Solid Black
              	Sensoria Fitness Socks
            

          
          
            	Product Image
            	
              
            
            	
              
            
            	
              
            
          

          
            	Major Function
            	heart rate, breathing pattern, calorie expenditure, sleep analysis
            	posture-correction feedback, workout tracking, personalized guidance
            	gait pattern and balance analysis, fall-prevention support, heart-rate measurement
          

          
            	Sensor Location
            	lower chest, abdomen
            	Hips, knees, ankles
            	sole of the foot
          

          
            	Device Connectivity
            	smartphone connection, cloud storage
            	smartphone app integration
            	smartphone app integration
          

        

        

        영상 자극물은 세 가지 스마트 의류 제품의 기능과 사용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천자의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시청 전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 25초 분량의 사전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공되었다. 사전 설명에는 스마트 의류의 기본 정의(일반 의류처럼 착용하며 생체 신호를 자동 기록하는 기능)와 주요 측정 항목(심박수·호흡·걸음걸이 등)을 담았다. 해당 사전 설명의 전문은 부록(Appendix A)에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와 AMOS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또한,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3이 적용되었다. 

        설문 문항은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요인인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는 10문항(Tsai et al., 2020; Venkatesh & Bala, 2008)과 사용자 맥락 요인으로서 심리적 요인 4문항(Diener et al., 2010; Laidlaw et al., 200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요인 문항에는 “나는 앞으로의 생활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고령 소비자의 자기 효능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하였다. 또한 스마트 의류 사용 의도를 측정하는 4문항(Davis et al., 1989; Tsai et al., 2020)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항목은 선행연구의 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 전체는 부록(Appendix B)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1) 사전조사
          본 조사에 앞서 두 자극물(추천자 연령대 조작)의 이해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층이 자극물을 의도대로 인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Cochran (1954)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젊은층·고령층 남녀로 구성된 4개 조건에 각 20명씩 총 80명을 모집하였으며(Field, 2024; Pallant, 2020), 자극물의 적절성은 영상 내용의 명확성, 기능 이해 용이성, 설명 방식의 이해 용이성, 말투·속도 적절성 등 네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약 4점으로 나타나, 자극물이 고령층에게 충분히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Stimulus Appropriateness Evaluation Results
              N=80

            
            

          

          
            
              
                	Item
                	Question
                	Min
                	Max
                	Mean
                	SD
              

            
            
              	Clarity of video content
              	Was the content of the video clearly delivered?
              	2
              	5
              	3.96
              	.683
            

            
              	Ease of understanding product functions
              	Was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functions of the smart clothing products introduced in the video? (reverse-coded)
              	2
              	5
              	4.16
              	.665
            

            
              	Ease of understanding the explanation style
              	Was the explanation style in the video easy to understand?
              	3
              	5
              	4.06
              	.643
            

            
              	Appropriateness of tone and speed
              	Were the tone and speed of the recommender in the video appropriate?
              	2
              	5
              	3.81
              	.781
            

          

          

          또한 추천자의 연령 조작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한 76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제 자극 조건과 인식된 연령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²(1)=7.40, p=.007). 이는 연령 조작이 의도대로 구현되었음을 의미하며, 관련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Stimulus Age Manipulation Check
              N=76

            
            

          

          
            
              
                	Stimulus Age
                	Perceived Age
              

              
                	20s–40s
                	60s and above
              

            
            
              	Younger
              	Frequency
              	
                30
              
              	10
            

            
              	Expected Frequency
              	
                24.2
              
              	15.8
            

            
              	(%)
              	
                (65.2)
              
              	(33.3)
            

            
              	Older
              	Frequency
              	16
              	
                20
              
            

            
              	Expected Frequency
              	21.8
              	
                14.2
              
            

            
              	(%)
              	(34.8)
              	
                (66.7)
              
            

            
              	Total
              	Frequency
              	46
              	30
            

            
              	Expected Frequency
              	46.0
              	30.0
            

            
              	(%)
              	(100)
              	(100)
            

          

          
            
              X2=7.404, df=1, p=.007
            

          

          

        

        
          2) 조작점검
          본조사에서도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자에게 자극물 속 추천자의 연령대를 ‘20~40대’, ‘60대 이상’, ‘잘 모르겠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400명의 최초 응답자 중,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32명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젊은층 추천자 자극물을 보고 이를 젊은층으로 인식한 103명과 고령층 추천자 자극물을 보고 이를 고령층으로 인식한 138명, 총 241명의 유효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실제 자극 조건(젊은층 vs. 고령층)과 참여자가 인식한 연령(20~40대 vs. 60대 이상) 간의 관계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χ²(1)=39.921, p<.001), 이는 본조사에서도 자극물의 연령 조작이 참여자에게 의도한 대로 효과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4> 
				
            

            
              Stimulus Age Manipulation Check
              N=368

            
            

          

          
            
              
                	Stimulus Age
                	Perceived Age
              

              
                	20s–40s
                	60s and above
              

            
            
              	Younger
              	Frequency
              	
                103
              
              	89
            

            
              	Expected Frequency
              	
                73.6
              
              	118.4
            

            
              	(%)
              	
                (73.0)
              
              	(39.2)
            

            
              	Older
              	Frequency
              	38
              	
                138
              
            

            
              	Expected Frequency
              	67.4
              	
                108.6
              
            

            
              	(%)
              	(27.0)
              	
                (60.8)
              
            

            
              	Total
              	Frequency
              	141
              	227
            

            
              	Expected Frequency
              	141.0
              	227.0
            

            
              	(%)
              	(100)
              	(100)
            

          

          
            
              X2=39.921, df=1, p<.001
            

          

          

        

        
          3) 실험 조건 간 동질성 검증
          자극물 조건(젊은층 vs 고령층)에 따른 응답자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력, 결혼 여부, 월평균 수입, 직업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연령 또한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t(239)=–.44, p=.66), 실험 조건 간 참여자 집단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Ⅵ.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응답자 241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23명(51.0%), 여성이 118명(49.0%)으로 성비가 균형을 이루었다. 연령대는 만 60~69세가 216명(89.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64.66세로 확인되었다. 기혼자가 219명(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전업주부 72명(29.9%)과 무직 44명(18.3%)의 비율이 높았다. 최종 학력은 대학 졸업이 137명(56.8%)으로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400~500만 원 미만이 44명(1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1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Ages
              
            
            	 
            	 
          

          
            	Male
            	123
            	51.0
            	60 ~ 69
            	216
            	89.6
          

          
            	Female
            	118
            	49.0
            	70 ~ 79
            	24
            	10.0
          

          
            	 
            	 
            	 
            	80 or more
            	1
            	0.4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Single
            	9
            	3.7
            	Middle school or less
            	4
            	1.7
          

          
            	Married
            	219
            	90.9
            	High school
            	59
            	24.5
          

          
            	Other
            	13
            	5.4
            	University
            	137
            	56.8
          

          
            	 
            	 
            	 
            	Graduate school or more
            	41
            	17.0
          

          
            	
              
                Occupation
              
            
            	 
            	 
            	
              
                Income / Month
              
            
            	 
            	 
          

          
            	Housemaker
            	72
            	29.9
            	Less than 2,000,000 KRW
            	19
            	7.9
          

          
            	Office worker
            	30
            	12.4
            	2,000,000 to 4,000,000 KRW
            	75
            	31.1
          

          
            	Service/sales worker
            	27
            	11.2
            	4,000,000 to 6,000,000 KRW
            	74
            	30.7
          

          
            	Professional
            	25
            	10.4
            	6,000,000 to 8,000,000 KRW
            	37
            	15.3
          

          
            	Business manager
            	10
            	4.1
            	8,000,00 to 10,000,000 KRW
            	19
            	7.8
          

          
            	Agriculture/forestry/fishing/
            	4
            	1.7
            	10,000,000 KRW or more
            	17
            	7.1
          

          
            	livestock farming
            	 
            	 
            	 
            	 
            	 
          

          
            	No occupation
            	44
            	18.3
            	 
            	 
            	 
          

          
            	Other
            	29
            	12.0
            	 
            	 
            	 
          

        

        

      

      
        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및 적합도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기준을 보였다(χ²=148.649, df=69, χ²/df=2.154, p<.001; NFI=.961, RFI=.949, IFI=.979, TLI=.972, CFI=.979, RMSEA=.069). 이는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며 구조적 적합성이 확보되었음을 시사한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측정항목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766에서 .947의 범위로 나타나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모두 .50 이상이었으며(.653 ~ .844), 구성개념 신뢰도(CR)는 .7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849 ~ .956). 또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 역시 .80 이상으로 나타나(.843 ~ .960), 각 잠재변수의 내적 일관성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241

            
            

          

          
            
              
                	Item
                	Factor
                	t
                	AVE
                	CR
                	Cronbach’s
              

              
                	Loading
                	α
              

            
            
              	Perceived 
Ease of 
Learning 
and Use
              	PELU1: I think smart clothing is a technology that i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766
              	-
              	.653
              	.849
              	.843
            

            
              	PELU2: I think I don’t have to think hard when using smart clothing.
              	.813
              	17.375
            

            
              	PELU3: I think smart clothing is a technology that is easy to use.
              	.844
              	12.748
            

            
              	Perceived 
Enjoyment
              	PE1: I feel that using smart clothing is enjoyable.
              	.947
              	-
              	.838
              	.939
              	.937
            

            
              	PE2: I think the process of using smart clothing is pleasant.
              	.946
              	29.683
            

            
              	PE3: I think using smart clothing is fun.
              	.850
              	21.142
            

            
              	Perceived 
Usefulness
              	PU1: I think wearing smart clothing will improve my daily life.
              	.874
              	-
              	.802
              	.942
              	.942
            

            
              	PU2: I think smart clothing will make my life more convenient.
              	.893
              	19.873
            

            
              	PU3: I think smart clothing will help me act more efficiently in my daily life.
              	.894
              	19.905
            

            
              	PU4: I think smart clothing is useful in my daily life.
              	.921
              	21.204
            

            
              	Intention 
to Use
              	IU1: I would like to wear smart clothing in the future.
              	.933
              	-
              	.844
              	.956
              	.960
            

            
              	IU2: I would like to use smart clothing multiple times.
              	.913
              	29.439
            

            
              	IU3: I plan to wear smart clothing in the future.
              	.891
              	22.180
            

            
              	IU4: I am willing to use smart clothing regularly in my daily life.
              	.937
              	25.850
            

          

          
            
              X2=148.649, df=69, X2/df=2.154, p=.000, NFI=.961, RFI=.949, IFI=.979, TLI=.972, CFI=.979, RMSEA=.069
            

          

          

        

        
          2)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네 가지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각된 학습 및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r²=.464), ‘지각된 유용성’(r²=.469), ‘사용 의도’(r²=.404)와 각각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유용성’(r²=.651) 및 ‘사용 의도’(r²=.746)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의도’ 간의 상관도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r²=.699), 스마트 의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통계 결과, 각 변수의 평균은 4.799에서 5.202 사이였고, 표준편차는 0.891에서 1.251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스마트 의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응답 간 변동성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AVE와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AVE 값이 해당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Table 7> 
				
            

            
              Inter-construct Correlation Estimate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241

            
            

          

          
            
              
                	 
                	Perceived Ease of
Learning & Use
(3 items)
                	Perceived Enjoyment
(3 items)
                	Perceived Usefulness
(4 items)
                	Intention to Use
(4 items)
              

            
            
              	Perceived Ease of 
Learning & Use
              	.653a
              	 
              	 
              	 
            

            
              	Perceived Enjoyment
              	.464b
              	.838
              	 
              	 
            

            
              	Perceived Usefulness
              	.469
              	.651
              	.802
              	 
            

            
              	Intention to Use
              	.404
              	.746
              	.699
              	.844
            

            
              	Mean (Sum)
              	5.142
              	4.799
              	5.202
              	4.850
            

            
              	S.D.
              	.891
              	1.047
              	.971
              	1.251
            

            
              	Min
              	2.667
              	1.667
              	1.750
              	1.000
            

            
              	Max
              	7.000
              	7.000
              	7.000
              	7.000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3.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1) 구조 모형 검증
          SEM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H1~H6)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χ²=148.649, df=69, χ²/df=2.154, p<.001, NFI=.961, RFI=.949, IFI=.979, TLI=.972, CFI=.979, RMSEA=.069). 각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8> 및 <Fig.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H1: β=.636, p<.001), 이어서 지각된 즐거움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H2: β=.549, p<.001)과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H3: β=.401, p<.001)도 모두 유의하여 가설 1, 2, 3은 지지되었다. 또한 지각된 학습 및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H4: β=.681, p<.001)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H5: β=.252, p<.001)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4와 5도 지지되었다. 반면, 지각된 학습 및 사용 용이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H6: β=–.013, p=.828), 이에 따라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소비자가 스마트 의류를 사용할 때, 학습과 사용이 용이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사용 의도로 직접 이어지지 않으며, 사용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사용 의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Table 8> 
				
            

            
              Hypothesis Test (From H1 to H6)
            
            

          

          
            
              
                	Structural Path
                	Standardized
estimate (β)
                	CR
                	
                  p
                
              

            
            
              	H1
              	Supported
              	Perceived Enjoyment → Perceived Usefulness
              	.636
              	9.445
              	.000
            

            
              	H2
              	Supported
              	Perceived Enjoyment → Intention to Use
              	.549
              	7.784
              	.000
            

            
              	H3
              	Supported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Use
              	.401
              	5.626
              	.000
            

            
              	H4
              	Supported
              	Perceived Ease of Learning & Use → Perceived Enjoyment
              	.681
              	9.856
              	.000
            

            
              	H5
              	Supported
              	Perceived Ease of Learning & Use → Perceived Usefulness
              	.252
              	3.724
              	.000
            

            
              	H6
              	Rejected
              	Perceived Ease of Learning & Use → Intention to Use
              	–.013
              	–.218
              	.828
            

          

          
            
              X2=148.649, df=69, X2/df=2.154, p<.001, NFI=.961, RFI=949, IFI=.979, TLI=.972, CFI=.979, RMSEA=.069
            

          

          

          
            
            

            <Fig. 2> 
				
            

            
              Structural Model and Hypothesis Testing Results
            
            

            

          

        

        
          2) 조절된 조절효과 검증
          추천자의 연령대와 고령 소비자의 사용자 맥락이 기술수용 요인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3을 활용한 조절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네 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단일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방지를 위해 중심화(mean-centering) 과정을 거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추천자 연령대는 젊은층 추천자를 0, 고령층 추천자를 1로 더미 코딩하였으며, 5,000회 부트스트랩 추출과 95% 신뢰구간이 적용되었다.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 간 관계에서 추천자의 연령대와 심리적 요인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 233)=49.741, p<.001, R²=.599). 또한, 지각된 즐거움, 추천자 연령대,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b=–.192, p=.014), 가설 7이 지지되었다. 더불어, 지각된 즐거움과 추천자 연령대(b=.993, p=.017), 지각된 즐거움과 심리적 요인(b=.127, p=.029), 추천자 연령대와 심리적 요인(b=.864, p=.021) 간의 상호작용 항들도 모두 유의하여, 각 조절변수의 개별 조절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건부 효과 분석 결과,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자의 연령대와 심리적 요인의 조합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추천자가 스마트 의류를 소개하고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활기차며 삶에 만족하는 경우, 지각된 즐거움이 유용성 인식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b=.839, p<.001). 이와 반대로, 고령 소비자가 동년배 추천자가 스마트 의류 제품을 설명하는 자극물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고령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에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b=.791, p<.001). 상세한 분석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9>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7
              N=241

            
            

          

          
            
              
                	DV
                	Predictor / Conditional Effect
                	b
                	SE
                	t
                	
                  p
                
                	LLCI
                	ULCI
              

            
            
              	PU
              	PE → PU
              	.065
              	.304
              	.215
              	.830
              	–.534
              	.665
            

            
              	RA→ PU
              	–4.464
              	1.956
              	–2.282
              	.023**
              	–8.318
              	–.611
            

            
              	PI → PU
              	–.630
              	.285
              	–2.208
              	.028**
              	–1.192
              	–.068
            

            
              	PE x RA → PU
              	.993
              	.413
              	2.406
              	.017**
              	.180
              	1.806
            

            
              	PE x PI → PU
              	.127
              	.057
              	2.203
              	.029**
              	.013
              	.240
            

            
              	RA x PI → PU
              	.864
              	.372
              	2.325
              	.021**
              	.132
              	1.596
            

            
              	PE x RA x PI → PU
              	–.192
              	.077
              	–2.481
              	.014**
              	–.345
              	–.040
            

            
              	PE at [RA young x PI -1SD] → PU
              	.579
              	.093
              	6.225
              	.000***
              	.396
              	.762
            

            
              	PE at [RA young x PI Mean] → PU
              	.709
              	.068
              	10.400
              	.000***
              	.575
              	.843
            

            
              	PE at [RA young x PI +1SD] → PU
              	.839
              	.087
              	9.616
              	.000***
              	.667
              	1.011
            

            
              	PE at [RA old x PI -1SD] → PU
              	.791
              	.080
              	9.888
              	.000***
              	.634
              	.949
            

            
              	PE at [RA old x PI Mean] → PU
              	724
              	.050
              	14.422
              	.000***
              	.625
              	.823
            

            
              	PE at [RA old x PI +1SD] → PU
              	656
              	.066
              	9.950
              	.000***
              	.526
              	.786
            

          

          
            
              Model Summary: R=.774, R2=.599, F(7, 233)=49.741, p<.01
            

            
              **p<.05, ***p<.001; DV=dependent variable, PU=perceived usefulness, PE=perceived enjoyment, RA=Recommender’s age, PI=psychological influence 
            

          

          

          지각된 학습과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 관계에서 추천자 연령대와 심리적 요인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 233)=22.251, p<.001, R²=.401), 지각된 학습과 사용의 용이성, 추천자 연령대,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였다(b=–.290, p=.016). 이에 따라, 가설 8은 지지되었다. 이와 함께, 지각된 학습과 사용 용이성과 추천자 연령대(b=1.505, p=.016), 지각된 학습과 사용 용이성과 심리적 요인(b=.237, p=.013), 추천자 연령대와 심리적 요인(b=1.488, p=.019)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건부 효과 분석 결과, 지각된 학습과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자의 연령대와 심리적 요인의 조합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젊은 추천자가 스마트 의류를 소개하고,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활기차고 삶에 만족하는 경우, 지각된 학습과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b=.920, p<.001). 이와 반대로, 고령 추천자의 경우에는 고령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삶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경우에 지각된 학습과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b=.760, p<.001). 이러한 결과는 가설 8의 방향성과 일치하며, 상세한 분석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0>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8
              N=241;

            
            

          

          
            
              
                	DV
                	Predictor / Conditional Effect
                	b
                	SE
                	t
                	
                  p
                
                	LLCI
                	ULCI
              

            
            
              	PU
              	PELU → PU
              	–.530
              	.487
              	–1.090
              	.277
              	–1.489
              	.429
            

            
              	RA → PU
              	–7.636
              	3.244
              	–2.354
              	.019**
              	14.028
              	–1.244
            

            
              	PI → PU
              	–1.274
              	.521
              	–2.443
              	.015**
              	–2.301
              	–.247
            

            
              	PELU x RA → PU
              	1.505
              	.622
              	2.419
              	.016**
              	.279
              	2.731
            

            
              	PELU x PI → PU
              	.237
              	.095
              	2.499
              	.013**
              	.050
              	.424
            

            
              	RA x PI → PU
              	1.488
              	.632
              	2.355
              	.019**
              	.243
              	2.733
            

            
              	PELU x RA x PI → PU
              	–.290
              	.120
              	–2.415
              	.016**
              	–.527
              	–.053
            

            
              	PELU at [RA young x PI -1SD] → PU
              	.432
              	.132
              	3.268
              	.001**
              	.172
              	.693
            

            
              	PELE at [RA young x PI Mean] → PU
              	.676
              	.095
              	7.110
              	.000***
              	.489
              	.863
            

            
              	PELE at [RA young x PI +1SD] → PU
              	.920
              	.140
              	6.570
              	.000***
              	.644
              	1.196
            

            
              	PELU at [RA old x PI -1SD] → PU
              	.760
              	.111
              	6.844
              	.000***
              	.541
              	.978
            

            
              	PELU at [RA old x PI Mean] → PU
              	.705
              	.076
              	9.299
              	.000***
              	.556
              	.855
            

            
              	PELU at [RA old x PI +1SD] → PU
              	.651
              	.103
              	6.304
              	.000***
              	.447
              	.854
            

          

          
            
              Model Summary: R=.633, R2=.401, F(7, 233)=22.251, p<.01
            

            
              **p<.05, ***p<.001; DV=dependent variable, PU=perceived usefulness, PELU=perceived ease of learning and use, RA=recommender’s age, PI=psychological influence 
            

          

          

          <Fig. 3>은 가설 7과 8의 조건부 효과를 시각화하였으며, 추천자의 연령대와 심리적 요인의 조합에 따른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학습과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Fig. 3> 
				
            

            
              Results of Conditional Effects
            
            

            

          

        

      

    

    

  
    
      Ⅴ. 결론
      본 연구는 ETAM, STAM, FAT를 통합하여 고령 소비자의 스마트 의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학습 및 사용 용이성은 예상과 달리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M과 ETAM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용이성에서 의도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기능 중심의 스마트 의류 맥락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신 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을 높이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령 소비자는 기술이 쉽다는 감각 그 자체보다, 그 용이함이 긍정적 경험과 실질적 효용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사용 의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 사용 과정에서 경험되는 즐거움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의도 모두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쳐, 생체신호 측정·자세 교정·보행 안정성 등 기능 중심의 스마트 의류에서도 정서적 경험이 핵심 수용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엔터테인먼트 기반 기술에서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실용적 웨어러블 기술에서도 내재적 즐거움이 동일하게 작동함을 확인한 결과이다(Moon & Kim, 2001; Bruner & Kumar, 2005).

      아울러 추천자의 연령대와 고령자의 심리 상태는 지각된 즐거움이 유용성으로 확장되는 과정,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이 유용성 평가로 이어지는 과정 모두에서 조절의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기술 수용이 기능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단서(예: 추천자의 연령 신호)가 결합해 고령자의 인지적 평가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고령자는 젊은 추천자의 전문성과 체계적 설명에 더 강하게 반응한 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고령자는 또래 추천자의 설명에서 더 큰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기술이라도 전달자 특성과 수용자의 심리적 상태가 조합되어 서로 다른 수용 경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학문적 시사점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기술수용모델에 정서적 요인과 개인 심리, 그리고 메시지 전달자의 특성을 통합함으로써 고령자의 기술 수용 과정을 보다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생체신호 측정, 자세 교정, 보행 안정성 강화 등 기능적·실용적 성격이 강한 스마트 의류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즐거움이 유용성과 사용 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단순히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 과정에서 경험되는 정서적 반응이 수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웨어러블 기술 수용 연구에서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접근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STAM이 사회적 영향 중심으로 설명해 온 틀을 확장하여, 삶의 만족감, 자기 효능감, 기술 불안 등 고령자의 내면 심리 요인이 기술 수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기술 수용을 보다 개인화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아울러 추천자의 연령대와 소비자의 심리 상태 간의 상호작용이 인지적 평가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조절의 조절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기술 수용 과정에서 메시지 전달자의 특성과 수용자의 정서·심리적 상태가 결합하여 작동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2. 실무적 시사점
        실무적으로 본 연구는 고령 소비자의 스마트 의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지각된 학습과 사용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이성은 기술 수용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전제일 뿐이며, 이를 사용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실제적 유용성으로 연결하는 경험 설계가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고령자의 수용을 보장할 수 없으며, 용이성이 긍정적 감정과 가치 인식으로 확장되도록 돕는 UX·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스마트 의류처럼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일수록 착용감, 디자인, 촉감 등 감성적 요소를 포함한 UX/UI 설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용자의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유용성과 사용 의도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추천자의 연령과 소비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메시지 전달 방식과 정보 설계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고령자는 젊은 추천자의 전문적 설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기술 불안이 높은 소비자는 또래 추천자의 공감적 메시지에 더 큰 신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기술 수용의 실질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고령자의 정서적·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용이성을 기반으로 즐거움과 유용성을 강화하는 체계적 제품 설계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스마트 기술 수용을 확대하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한다.

      

      
        3.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고령 소비자의 스마트 의류 수용 과정에 정서적·심리적 요인을 통합한 구조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실무적 의의를 지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용 의도를 중심으로 수용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사용 행위나 지속 사용 여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 자료를 포함한 종단적 연구나 행동 기반 분석을 통해 기술 수용의 전환 과정과 사용 지속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본이 주로 60–69세의 비교적 활동적인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70대 이상이거나 건강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세분화된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라는 특정 기술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웨어러블 기술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술 제품군을 비교하여 공통적 수용 요인과 기술별 특수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통합적 수용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고령자의 다양한 상황과 기술 환경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수용 모형 구축에 기여하며, 실제 기술 설계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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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A. 
				
            

            
              Script Provided Before Stimulus
            
            

          

          
            
              
                	시나리오 자극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을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의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의류는 일반 옷처럼 편안하게 착용하면서도, 몸 상태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심박수, 호흡, 걸음걸이 등 중요한 건강 정보를 측정하여, 집에서도 손쉽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영상에서는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스마트 의류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제품은 H 브랜드 스마트 셔츠입니다.
            

            
              	일반 셔츠처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심박수와 호흡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두 번째 제품은 N 브랜드 스마트 팬츠입니다.
            

            
              	일반 레깅스처럼 가볍고 신축성이 뛰어나 착용감이 편안하며, 자세를 감지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S 브랜드 스마트 양말입니다.
            

            
              	일반 양말과 동일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낙상 예방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보다 안전한 보행을 지원합니다.
            

          

          

        

        
          
          
            Appendix B. 
				
            

            
               Survey Items and Sources
            
            

          

          
            
              
                	Item
                	Source
              

            
            
              	Perceived 
Ease of 
Learning 
and Use
              	PELU1: I think smart clothing is a technology that i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Tsai et al. (2020), adapted
            

            
              	PELU2: I think I don’t have to think hard when using smart clothing.
            

            
              	PELU3: I think smart clothing is a technology that is easy to use.
            

            
              	Perceived 
Enjoyment
              	PE1: I feel that using smart clothing is enjoyable.
              	Venkatesh & Bala (2008), adapted
            

            
              	PE2: I think the process of using smart clothing is pleasant.
            

            
              	PE3: I think using smart clothing is fun.
            

            
              	Perceived 
Usefulness
              	PU1: I think wearing smart clothing will improve my daily life.
              	Tsai et al. (2020), adapted
            

            
              	PU2: I think smart clothing will make my life more convenient.
            

            
              	PU3: I think smart clothing will help me act more efficiently in my daily life.
            

            
              	PU4: I think smart clothing is useful in my daily life.
            

            
              	Psychological Influence
              	PI1. I feel that I am a valuable and important pers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PI2. I feel satisfied with my current life.
            

            
              	PI3. I still feel young and energetic.
              	Laidlaw et al. (2007), adapted
            

            
              	PI4. I think I can continue to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as I age.
            

            
              	PI5. I believe that my future life will be positive.
              	Diener et al. (2010), adapted
            

            
              	Intention 
to Use
              	IU1: I would like to wear smart clothing in the future.
              	Davis et al. (1989), adapted
            

            
              	IU2: I would like to use smart clothing multiple times.
            

            
              	IU3: I plan to wear smart clothing in the future.
            

            
              	IU4: I am willing to use smart clothing regularly in my daily life.
              	Tsai et al. (2020), ada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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